
'경인고속도 통행료 징수 논란' 재점화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문제를 둘러싼  논 
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박승희 의원은 7일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에서 30년 
넘게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인천의 서구, 중구, 남구, 동구 주민들은 아직도 서울은  
물론 시흥, 김포, 일산을 가려고 해도 통행료를 이중 삼중으로 지불하는 차별을  받 
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통행료 폐지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시민 
단체와 연계해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이에 대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최소한의 건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하할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건교위 소속 유필우 의원도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 
료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968년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10년만인 지난 7 
9년 이미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액을 회수했고, 2003년까지 투자액보다 훨씬 많은  2
천219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투자비 대비 185%를 회수했다"며 "유료도로는 투자비가 
회수될 경우 무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논란은 지난 2000년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에 의해  공 
식 제기됐으나 2002년 10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통행료 납부 통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경인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2004년 3월 고속도로 요금부과방식을 
개선하면서 현재 요금수준인 1~3종 800원, 4~5종 900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10조  '유료도로관리청 
은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관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경인고속도 
로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통합채산제에 따라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 
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 
다. 
 
    matilda@yna.co.kr 
 
(끝) 

송고일 :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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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시급"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일률 
적으로 통행요금을 받는 현행 '고속도로 통합채산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됐다. 
 
    이 제도는 개별 고속도로 사이의 건설비용 회수율 격차가 반영되지  않고  관련  
법령상 근거도 모호해 통행료 부당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도로공사가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9개 고속도로 가운데 5개 노선의 건설비용 회수율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 
 
    1969년 개통된 울산선의 경우 회수율이 464.3%에 달하고 1968년 건설된 경인선( 
307.6%)과 경부선(225.3%)은 물론 호남선(175.6%), 남해선(173.7%)도 그동안 건설비
용 이상의 통행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5개 노선의 건설비용은 6조9천298억원인데 통행료로 회수한 금액은  15조1 
천48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18조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이들 고속도로에서  
30년 넘게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 
 
    노선별 채산제로는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유지관리가 어렵고 새로운 고속도로의 
막대한 건설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지난 2001년 개정된 이 법 시행령은 현재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앞으로 3 
0년 범위 안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해 경부선이나 경인선을 기준으로 하면 총  68 
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유 의원측은 이에 대해 "유료도로법상 통합채산제는 사실상 통합징수에 관한 규 
정에 불과한데다 각각의 노선이 교통상 관련이 있고 일체로 건설되는 경우에만 이를 
합산해 수지계산토록 한 것"이라며 "교통 관련성 평가도 없이 무조건 모든 고속도로 
가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회수완료 노선에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회수율이 10%에도 못미치고 있는 마산외곽선(건설비 7천880억원), 익산- 
포항선(2조164억원), 동해선(1조4천994억원) 등의 건설비용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경 
인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분담하고 있는데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 수요예측 및 타당성 검토 없이 신규 노선 건설이 계속되는  상황 
에서 통합채산제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통합채산 방식의 요금징수 체계는 철저한 교통관련성 분석과 합리적 
인 기준 마련을 통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면서 "회수율이 100%를 넘은 고속도로 
는 통행료 수납기간 단축이나 요금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matil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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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송고일 :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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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언제까지?

● 앵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내야 하는 통행료， 시민

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인데 현행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으

로 드러났습니다. 

도로공사의 이상한 계산법， 장미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승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통행료는 １만

８４０원， 개통 이후 ３８년째 징수됐는데 지난 ２월에는 통행료가 ４.９％ 인상됐습

니다. 

● 김도윤： 보통 ２０만원， ３０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기자： 얼마 동안요？ 

● 김도윤： 한 달에 많이 다닐 때는 그렇게 다니고 평균적으로는 한 １０만원 정도. 

● 정광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냥 내는 걸로 알고 있죠. 

●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통행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경우， 그리고

징수기간이 ３０년이 넘을 경우 더 이상 통행료를 거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투자비 회수율은 ２２５％， 다른 네 곳도 이미 １００％를 넘어

섰습니다. 

이 다섯 곳의 도로에서만 한해 １５조원을 걷어들입니다. 

일부 고속도로에 대해서 투자비를 ２배， ３배로 회수하고서도 통행료를 계속해서 징

수해 온 이면에는 도로공사의 특이한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전국 ２３개 고속도로의 회수율에 대한 평균을 내서 회수율이 ２８％에 불과하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 회수율이 １００％에 다다를 때까지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계산법의 근거가 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도로가 교통상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하

나의 도로로 보고 통행료를 거둘 수 있다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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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환 통행요금팀장(한국도로공사)： 또 ２３개 노선이 격자망으로 형성돼 있어서

교통상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자： 예를 들면 경인선과 경남 지역에 있는 마산 외곽선을 하나의 도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도로가 어떻게 교통상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 기자： 그러면 확인이 안 되셨다는 얘기네요. 

● 이이환 통행요금팀장(한국도로공사)： 그러나 고속도로의 격자형으로 비춰보건데

상당한 교통상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기자： 고속도로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서는 만큼 지금과 같은 계산법대로라면 투자

비가 모두 회수된 도로에서도 계속 통행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ＭＢＣ뉴스 장미일입니다.

[장미일 기자 meal@imbc.com]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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